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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사망률과 질병 이환률로 측정할 때 생애 주기 중 가장 

건강한 시기라고 하였다(Helmer, Kramer, & Mikolajczyk, 2012). 그러

나, 최근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국민의 고도 비만 유병률은 4.8%이

고 이 중 대학생이 속하는 20대가 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DHHS], 2014), 성인 초기

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건강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건강증진행위는 건강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건강상태에 가장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되었으며(Han & Kim, 2007), 건강

증진행위에는 식습관, 신체활동, 음주, 흡연 및 스트레스가 포함된

다(Pender, Murdaugh, & Parsons, 2002).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습

관은 현재 건강한 삶의 기반이 되며 만성질환이 흔히 발생하는 50

대 이상의 노년기 이후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

욱 중요하다(Lee & Loke, 2005). 선행연구 결과 건강증진행위 중 스

트레스는 그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의 실천이 저조하다는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Park et al., 2002; US Department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3). 또한 건강증진행위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Han & Kim, 2007), 스트레

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부적응적인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증상을 경험하게 되며 결국에는 소진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Laza-

rus et al., 1985), 스트레스와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은 타 전공 학생에 비해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 습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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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 건강증진행위 수행이 더 잘 되는 반면, 임상실습과 수업에 대

한 부담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예측되어왔다(Joe, 

Lee, Ham, & Kim, 2006; Lee, 2003). 간호대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은 건강 관련 학문을 배우고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교육을 담당

해야 하는 사회적 위치에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다(Baek, Lee, Ko, & 

Yang, 2011; Lee, 2012; Park, & Kim, Park, 2007; Yang & Moon, 2013).

그러나, 선행연구를 고찰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의 

실천 정도가 상이하여 반복 확인이 필요함이 제기되었고, 타 전공 

학생과 비교하여 건강증진행위의 실천 정도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

하였다. 또한 건강증진행위와 스트레스 및 대처유형에 관한 상관관

계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

의 연구가 건강증진행위와 스트레스, 대처유형을 구분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Han & Kim, 2007; Lim, Kwon, Jeong, & Han, 2010; 

Moreira & Furegato, 2013).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간호 여자대학생

(이하 간호대학생)과 일반 여자대학생(이하 일반대학생)의 식습관, 

신체활동, 음주, 흡연 등의 건강증진행위와 스트레스 및 대처유형

을 비교하고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건강증

진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식습관, 신체활동, 음

주, 흡연)를 비교한다.

2)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대처유형을 비교한다.

3)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와 스트레스 대처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와 스트레

스 및 대처유형을 비교하고 건강증진행위와 스트레스 대처유형 간

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C시에 소재한 N대학의 간호대학생 200명과 

S대학의 일반대학생 200명이다. 표본크기는 G*Power (Faul, Erd-

felder, Lang, & Buchner, 2009)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Pearson 상관

분석 검증을 가정하여 검증력(1-β) = .80, 유의수준(a) = .05 (양측검

증), 효과크기= .30으로 계산한 결과 356명으로 제시되어 탈락률을 

고려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자료 수집

은 2014년 5월 15일부터 30일까지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

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으며 이 중 간호대학생 16부와 일반대학

생 6부의 설문지가 부실기재되어 자료 분석에서 제외하고 최종 간

호대학생 184명과 일반대학생 194명, 총 378명(94.5%)을 분석대상으

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지 질문 내용

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증진행위, 스트레스 및 대처유형 3개

의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에게 동일한 도

구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1) 건강증진행위

건강증진행위는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HW], 2012)의 건강생활실천 여부를 묻는 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

하였으며, 식습관, 신체활동, 음주, 흡연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1) 식습관

식습관(Dietary Behavior)이란, 개인이 영위하는 식생활의 방식과 

내용으로 본 연구에서는 식습관을 묻는 식생활실천지침 점수의 총 

합으로 정의하며 곡류 섭취, 채소 섭취, 제철과일 섭취, 유제품 섭취, 

규칙적 식사, 균형 잡힌 식생활 각 1문항과 염분 섭취 2문항, 지방 섭

취 2문항으로 총 10문항이다. 성인의 식생활실천지침은 ‘예(1점)’, ‘아

니요(0점)’로 계산하며 합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식생활실천을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신체활동

신체활동이란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련의 신체 움직임

(MHW, 2012)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운동 문항을 활용

하여 중등도 운동실천일수와 운동시간, 걷기실천일수와 걷는 시간 

4문항을 자기기입식으로 답하도록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

였다. 중등도의 신체활동실천일수와 운동시간에 대한 문항은 ‘지난 

일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힘들거나 숨이 가쁜 신체활동을 한 날

은 며칠입니까’, ‘이런 운동은 보통 하루에 몇 분간 했습니까?’ 로 구

성되어 있다. 걷기실천일수와 걷는 시간에 대한 문항은 ‘최근 1주일 

동안 한 번에 적어도 10분 이상 걸었던 날은 며칠입니까?’, ‘출퇴근 또

는 등하교, 이동 및 운동을 위해 걷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하루 동

안 걷는 시간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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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와 흡연

음주는 3문항으로 음주 여부, 음주빈도와 음주량을 조사하였고, 

흡연은 흡연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음주빈도와 음주량은 평균과 표

준편차로 제시하였다. 

2) 스트레스 및 대처유형

(1) 스트레스

스트레스란 개인의 자원을 초과해서 자신의 안녕이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 간의 특정한 관계로 스트레스 도구는 Delon-

gis, Folkman과 Lazarus (1988)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측정 척도를 Kim (199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6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전혀 아니다(1점)’에서 ‘아주 많

이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응답자들은 각 항목에 

대해 최근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로 걱정을 하였는지 답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1995)의 연

구에서 Cronbach’s α = .92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 .83이었다.

(2) 대처유형

Lazarus와 Folkman (1985)이 개발한 69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대

처유형 척도를 토대로 하여 Lee와 Kim (1988)이 요인분석 과정을 거

쳐 검증한 64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적

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구별되며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한다. 

적극적 대처에는 문제중심 대처(22문항),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6

문항)으로 구성되고 소극적 대처에는 정서 완화적 대처(25문항), 소

망적 사고 대처(11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대처유형의 점수가 높을

수록, 소극적 대처유형보다 적극적 대처유형의 점수가 높을수록 스

트레스에 건강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Lee와 Kim (1988)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 .83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

의성은 p < .05로 설정하였다.

1)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과 차

이는 기술통계, Chi-square 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2)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스트레스 및 대처유

형은 Chi-square 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3)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유형과 건강증진행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참여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 07-04)의 승인하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모집에 있어 연구의 목적 및 절차와 방법, 연구 참여에 대

한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와 거부, 중도 포기 가능 등

을 포함하는 내용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1.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

자의 학년은 간호대학생은 2학년 72명(39.1%), 1학년 50명(27.2%), 4학

년 40명(21.7%), 3학년 22명(12.0%)의 순서로 나타났고, 일반대학생은 

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in Other Majors (N = 378)

Characteristic Category

Nursing Students 
(n = 184)

Female Students in Other 
Majors (n = 194) χ² (p)

n (%) n (%) 

Grade 1 50 (27.2) 46 (23.7) 9.68 (.075)
2 72 (39.1) 64 (33.0)
3 22 (12.0) 68 (35.1)
4 40 (21.7) 16 (8.2)

Religion Yes 88 (47.8) 98 (50.0) 1.26 (.533)
No 96 (52.2) 98 (50.0)

Retest to U.E.E Yes 42 (22.8) 46 (23.7) 1.32 (.652)
No 142 (77.2) 148 (76.3)

Circles sign up Yes 48 (26.1) 92 (47.4) 12.77 (.150)
No 136 (73.9) 102 (52.6)

Type of residence with parents Yes 92 (50.0) 82 (42.0) 20.78 (.892)
No 92 (50.0) 112 (58.0)

UEE = University entranc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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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68명(35.1%), 2학년 64명(33.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종교는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모두 ‘있다’와 ‘없다’가 각각 절반 정도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재수 여부는 재수경험 있음이 간호대학생은 

42명(22.8%), 일반대학생은 46명(23.7%)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가입 

여부는 간호대학생은 ‘가입’이 48명(26.1%)이었고 일반대학생은 92명

(47.4%)로 간호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형태는 간호대학생은 

‘부모와 함께 거주’가 92명(50%)으로 일반대학생 82명(42.0%)보다 높

게 나타났다. 집단 간의 일반적 특성 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아 집단 간의 동등성이 확보되었다. 

2.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는 Table 2와 같다. 건

강증진행위 중 식생활실천지침 점수는 10점 만점에 간호대학생 

3.41 (± 1.61)점, 일반대학생은 5.32 (± 2.4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9.55, p < .001). 신체활동 중 일주일 동안의 중등도 

운동실천일수는 간호대학생 1.40 (± .08)일, 일반대학생은 1.47 (±

0.53)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중등도 운동실

천시간은 간호대학생 25.27 (± 10.68)분에 비해 일반대학생이 35.35 

(± 10.81)분으로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2.30, p = .023). 일주일 

동안의 걷기실천일수는 간호대학생 3.02 (± 1.81)일에 비해 일반대학

생이 4.02 (± 1.57)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 -

2.55, p = .012). 하루에 걷는 시간은 간호대학생 25.45(± 9.81)분에 비

해 일반대학생이 39.79(± 10.56)분으로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t= -4.06, p < .001). 

음주빈도는 간호대학생은 일주일에 평균 1.70 (± 0.26)회, 일반대

학생은 1.79 (± 0.24)회였으며, 1회 음주량은 간호대학생 2.62 (± 0.19)

잔, 일반대학생은 2.55 (± 0.52)잔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흡연 여부는 간호대학생은 현재 흡연 6명(3.0%), 과거 

흡연 16명(8.7%), 흡연 안 함 162명(78.3%)으로 나타났고, 일반대학생

은 현재 흡연 28명(13.4%), 과거 흡연 14명(7.2%), 흡연 안 함 144명

(79.4%)으로 나타났다. 

3.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대처유형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대처유형은 Table 3과 

같다. 스트레스 점수는 간호대학생은 68.58 (± 17.63)점, 일반대학생

은 63.10 (± 14.95)점으로 간호대학생이 더 높았으며, 집단 간의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t=2.30, p = .022).

스트레스 대처유형은 적극적 대처에 속하는 문제중심 대처는 간

호대학생이 3.05 (± 0.51)점으로 일반대학생의 2.29 (± 0.50)보다 높았

으며,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는 간호대학생이 3.01 (± 0.77)로 일반대

학생의 2.62 (± 0.64)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 = 6.77, 

p < .001, t=3.79, p < .001). 소극적 대처유형에 속하는 정서 완화적 대

처는 간호대학생이 2.12 (± 0.68), 일반대학생이 2.63 (0 ± .71)로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3.64, p < .001). 소망적 

사고 대처는 간호대학생 2.86 (± 0.64)에 비해 일반대학생 2.98 (±

0.53)이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다.

4.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유형과 

건강증진행위와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유형과 건강증진행위

와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유형 

중 능동적 대처유형인 문제중심 대처는 건강증진행위 중 식생활지

침 점수(r= .45, p < .01)와 걷기실천일수(r= .30, p < .05)와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는 걷기실천일수

Table 2. Comparison of Health Behavior of Students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in Other Majors (N = 378)

Characteristic

Nursing Students 
(n = 184)

Female Students in Other Majors
(n = 194) χ2 or

t (p)
n (%) or M (SD) n (%) or M (SD)

Diet DPGS (score) 3.41 (1.61) 5.32 (2.40) -9.55 ( < .001)
Physical activity Moderate activity practice day (day/week) 1.40 (0.08) 1.47 (0.53) -0.27 (.785)

Moderate activity practice time 25.27 (10.68) 35.35 (10.81) -2.30 (.023)
Walking practice day (day/week) 3.02 (1.81) 4.02 (1.57) -2.55 (.012)
Walking practice time 25.45 (9.81) 39.79 (10.56) -4.06 ( < .001)

Drinking Yes 140 (75.5) 155 (79.8) 1.31 (.175)
No 44 (14.5) 39 (11.2)
Drinking frequency 1.70 (0.26) 1.79 (0.24) -0.53 (.092)
Drinking amount 2.62 (0.19) 2.55 (0.52) -0.02 (.982)

Smoking Present smoking 6 (3.0) 28 (13.4) 0.12 (.083)
Post smoking 16 (8.7) 14 (7.2)
Never experience 162 (88.3) 144 (79.4)

DPGS = Diet practice guideline score.



동서간호학연구지 21(1), 2015 김 현32

(r= .35, p < .05)와 걷는 시간(r= .20, p < .05)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반면 소극적 대처유형인 소망적 사고는 음주일수

(r= .32, p < .05)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대학생은 능동적 대처유형인 문제중심 대처는 중등도 운동

실천일수(r= .42, p < .01)와 중등도 운동실천시간(r= .42, p < .01)과 유

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는 걷기실천

일수(r = .42, p < .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 = .35, 

p < .05). 반면 음주일수는 소극적 대처유형인 정서 완화적 대처

(r= .21, p < .05), 소망적 사고 대처(r= .23, p < .05)와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논  의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중 식습관을 살펴보

면, 간호대학생은 식생활실천지침 점수가 10점 만점에 3.41점으로 

일반대학생의 5.32점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중 식습관 행위가 잘 수행되고 있다고 보고

한 선행연구(Baek et al., 2011)와는 상이하다. 반면, Park 등(2007)의 

연구에서는 건강증진행위 중 영양 영역의 점수가 평균보다 낮게 나

타났다는 결과와는 유사하였으나 측정 도구가 달라 수평적인 비교

는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가 식습관에 관한 지식

이 아니라 실제 건강한 식습관 수행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결

과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Joe, 2006)에서 간호대학

생의 식습관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천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된 

것을 비추어 볼 때, 본 연구 대상이 병원 실습 기간인 3, 4학년이 포

함되어 있어 실습이 시작되면서 교대 근무, 원거리 실습으로 인해 

집에서 떠나 생활하는 등의 환경의 변화가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습

관을 실천하기에 장애요인이 된 것으로 여겨져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신체활동은 중등도 운동실천일수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나, 중등도 운동실천시간은 일반대학생이 간호대학생보다 10

분 정도 더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걷기실천일수와 

걷는 시간도 일반대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건강증

진 생활양식을 고찰한 선행연구(Joe, 2006; Park et al., 2007)에서는 

건강증진행위의 영역 중 신체활동이 가장 실천 정도가 낮다고 하였

고, 한국과 중국 간호대학생의 운동수행 정도 및 영향요인 비교에 

관한 연구(Lee, 2012)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신체활동 정도가 27점 만

점 중 평균 12점대로 낮은 운동실천 정도를 보여 간호대학생의 신체

활동 행위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 건강 관련 지

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수업과 실습과의 병행으로 타 전공 학생에 

Table 3. Differences of Stress Scores Coping Types in Nursing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in Other Majors (N = 378)

Variables
Nursing students (n = 184) The other majors female students (n = 194)

t (p)
M (SD) M (SD)

Stress score 68.58 (17.63) 63.10 (14.95) 2.30 (.022)
Active coping type
   Problem centered coping 3.05 (0.51) 2.29 (0.50) 6.77 ( < .001)
   Social support coping 3.01 (0.77) 2.62 (0.64) 3.79 ( < .001)
Passive coping type
   Emotional palliative coping 2.12 (0.68) 2.63 (0.71) -3.64 ( < .001)
   Wishful thinking 2.86 (0.64) 2.98 (0.53) 0.84 (.403)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Stress Coping Types and Health Behaviors in Nursing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in Other Majors (N = 378)

Active coping type Passive coping type

PC SC EC WC

Nursing students (n = 184)
   Diet Dietary practice guidelines score .45** .21 .12 .22
   Physical activity Walking practice day .30* .35* .01 .03

Walking practice time .09 .20* .05 .04
   Drinking Drinking day .06 .18 .18 .32*
Female Students in Other Majors (n = 194)
   Diet Dietary practice guidelines score .15 .11 .15 .09
   Physical activity Moderate exercise practice day .42** .42** .12 .02

Walking practice day .42** .09 .04 .11
   Drinking Drinking day .16 .15 .21* .23*

*p< .05; **p< .01. 
PC = Problem centered coping type; SC = Social support coping type; EC = Emotional palliative coping type; WC = Wishful thinking cop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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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시간이 부족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고려한 실습을 포함한 건강증진 관련 교과 운영과 적절

한 식사 시간의 배치, 가까운 운동 공간의 확보 등의 환경조성이 필

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음주 여부는 간호대학생이 75%이었고, 일반대학생은 79%를 넘어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Park, Cho, Cho, & Kim, 2011)

에서 간호대학생의 64.2%가 음주한다는 결과와 비교할 때 더 높은 

수치이다. 국민건강통계결과 19-29세 여성의 음주율은 83.5%로 생

애 주기 중 가장 높은 음주율을 보여(DHHS, 2014), 국가차원의 여대

생 대상의 절주 사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음주빈도는 간호대

학생과 일반대학생 모두 일 주에 1.7회 정도로 나타났으며 음주량

은 1회 음주 시 간호대학생 2.62잔, 일반대학생 2.55잔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여성 고위험 음주율이 40 g으로 기준치

에 도달하지 않는 양이기는 하나, 고위험 음주율 역시 20대가 86.7%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예방 차원의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 

음주는 흡연 등의 건강습관에도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대처의 

일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Suh & Yang, 2011), 

관련 변수들을 확인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추후 연구도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현재 흡연은 간호대학생은 3%, 일반대학생은 13.4%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생은 국민건강통계의 19-29세 여성 흡연율이 10.2%로 나타

난 결과와 비교할 때(DHHS, 2014) 더 높은 수치였다. 선행연구(Han 

& Kim, 2007; Yang & Han, 2002)에서도 간호대학생이 일반대학생보

다 낮은 흡연율은 나타내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

의 경우 2학년부터 교내실습이 시작과 함께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을 위한 복장, 외모 등의 자가 간호와 직업윤리 대한 교육이 시작되

면서 금연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성흡연은 

임신 시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과 출산 후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을 감안할 때 건강상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Sander, 2003), 여자대학생의 건강증진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선정 

시 포함되어야 할 주제로 고려해야 한다.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점수는 총점 144점 중 68.58점으로 일반

대학생은 63.10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

스 점수가 일반대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Han & Kim, 

2007; Lim et al., 2010)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반면 Range와 Rother-

ham (2009)은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차이가 없다

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차이는 대학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

인인 취업현황의 변화로 추측할 수 있다. 최근에는 많은 신생 간호

학과의 개설로 큰 규모의 병원 취업을 위해서는 전공지식과 영어성

적, 제2외국어 성적 등 갖추어야 할 자격과 경력이 점차 많이 요구되

어 간호대학생이 받는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다(Kim & Lee, 

2015). 따라서 이에 대한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스트레스 대처유형을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은 문제중심 대처, 사

회적 지지 추구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 정서 완화적 대처 순으로 나

타나, 적극적인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대학생은 소망적 사고 대처, 정서 완화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대

처, 문제중심 대처 순서로 소극적 대처유형이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Lee, 2010)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유형 중 소망적 사고 

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문제중심 대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와 상이하였다. 대학생의 대처유형

을 고찰하면서 Hamaideh (2009)는 간호대학생이 일반대학생에 비

해 스트레스 관리 영역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인 적극적 대처유형의 점수가 높은 것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의 교육 과정이 일반대학생에 비해 다양

한 건강관리의 방법을 다루고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는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의 의사소

통이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교육의 효과로, 관련 지식이 증가되

고 관계 지향적이며 인지적 측면의 스트레스 대처가 강화된 것으로 

여겨지나,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고 건강증진행위 실천 

정도가 낮다는 본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건강증진행위를 직접 실천

하여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스트레스 대처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스트레스 대처유형과 건강증진행위의 상관관계는, 간호대학생

의 식생활실천 점수가 높고, 걷기실천일수가 많을수록 적극적 대처

유형인 문제중심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점수가 높은 반면 

에 음주일수가 많을수록 소극적 대처유형인 소망적 사고 대처 점수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생은 중등도 운동실천일수와 

걷기실천일수가 문제해결 대처와 상관관계가 있었고, 중등도 운동

실천일수는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음주일

수는 소극적 대처인 정서 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 대처와 상관

관계를 보였다. Jung과 So (2007)는 생활체육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대처유형 중 적극적 대처 유형인 문제중심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

구 대처가 삶의 질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

며, 신체활동 행위의 실천이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에 영향을 미친

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는 식습관이나 신체활동 등

의 건강증진행위의 실천을 잘 할수록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며 음주 습관은 스트레스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시사한

다. 따라서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의 실천은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

유형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 소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간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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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중 남학생은 제외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건강

증진행위와 스트레스 및 대처유형을 타 전공의 여자 대학생과 비교

하여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실천 방안과 건강한 대처유형 교

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스트레스 

및 대처유형을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간호대학생과 일반대

학생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건강증진행위와 상관관계를 보고

한 스트레스와 대처유형을 함께 조사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는 일반대학생에 비

해 식습관과 신체활동시간이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

스 점수와 스트레스 대처 중 적극적 대처가 일반대학생에 비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중 식습관과 걷기

실천일수와 걷는 시간이 적극적 대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일반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중 중등도운동실천일수와 시간, 걷기

실천일수가 적극적 대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대

처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여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추후 연구와 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건강한 대처유형 방법

을 포함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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